
모로코와 신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

정부가 모로코와 신 재생에너지 등 경제협력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.

지식경제부는 5월 23-24일 모로코에서 신 재생에너지, 건설·플랜트 등 분야의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

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5월25일 발표했다.

지경부는 한국-모로코 신 재생에너지 및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양국 관련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

있도록 지원했다.

또 한국-모로코 산업협력 양해각서(MOU)와 신 재생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양국의 장기적인 경제협력

기반을 마련했다.

김경원 산업경제실장은 신 재생에너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“기후여건상 신 재생에너지 보급에 유리한 모

로코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김경원 실장은 모로코 상공신기술부, 에너지광물환경부 등과 무역 투자, 수자원, 공적개발원조

(ODA), 신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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